
 

 

PRESS RELEAS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일자: 20.11.17 

에프앤가이드,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

▶ 코스닥 상장을 통해 종합금융정보기업으로 도약할 것 

 

<2020-11-17>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(대표이사 김군호, 이철순)가 17일 증권신고서를 

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. 

 

2000년 설립된 에프앤가이드는 금융정보서비스, 인덱스, 펀드평가,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

방대한 금융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이다. 금융과 IT 융합으로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은 금융데이

터를 취급하고 있으며, B2B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증권/자산/운용업계 등 전문가 집단에 

국내 증시 정보, 투자지수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. 

 

주식과 채권, 해외 데이터 등 20여년 간 축적된 금융데이터와 노하우로 국내에서 독보적인 입지

를 확보한 에프앤가이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 비즈니스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. 지난해 매출액과 

영업이익은 각각 211억 원, 32억 원을 기록하며 2018년 대비 각각 84.52%, 79.64% 증가했다. 같

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35억 원 기록, 2018년 대비 115.42% 증가했다. 영업이익률은 2020년 3분기 

누적 22.4%를 기록하면서 14년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. 

 

에프앤가이드 김군호 대표는 “국내 금융정보 사업자 1위로써 국내 금융 시장에선 없어선 안 될 

중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”며 “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존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, 

B2B 시장에서 축적한 금융정보 빅데이터와 솔루션을 B2C 시장에 적용하여 B2B와 B2C를 아우르

는 종합금융정보기업으로 도약할 것”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. 

 

한편, 에프앤가이드가 이번 상장을 위해 공모하는 주식 수는 1,626,190주로 희망 공모가 밴드는 

5,200원~6,500원이다. 공모 예정금액은 85억 원~106억 원이다. 12월 2일~3일 양일간 국내외 기관

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이 진행되며, 12월 8일~9일 청약을 거쳐 연내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

하고 있다. 대표 주관사는 신영증권이다. 

 

 



 

 

[에프앤가이드 IPO 일정(예정)] 

증권신고서 제출 2020년 11월 17일 

수요예측 2020년 12월 2일 ~ 3일 (예정) 

청약 2020년 12월 8일 ~ 9일 (예정) 

코스닥 상장 12월 중 (예정) 

 

공모 주식 수 1,626,190주 

주당 공모가액 5,200원 ~ 6,500원 

공모 금액 85억 원 ~ 106억 원 

상장 예정 주식수 12,037,235주 

예상 시가총액 626억 원 ~ 782억 원 

 


